
무색 약제에 의한 이염 사고 

 

염료의 이염(移染) 중에서 오염(汚染)이나 색이 번진 것은 보통 눈으로 보

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나 거래선으로부터 염색물의 사고나 불평으로 

인하여 문제를 알 수 있으나, 무색(無色) 약제는 이염되었는지를 눈으로 알아 

볼 수가 없다. 약제 중에는 무색일지라도 광선을 받으면 어떤 색을 나타내며 

불투명(不透明)하게 변색될 만큼 광선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간혹 볼 수 

있다. 

특히 염색조제(助劑)중에는 염색견뢰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어 염료의 염색

견뢰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염색공정에서는 염색물의 세탁견뢰도를 높여주기 위하여 고착제

(fixing agent)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내광(耐光)견뢰도를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에 고착제가 염료자체의 내광성을 떨어뜨

리는 경우와 고착제가 광선에 의하여 변색되어 염료의 색을 변하게 하므로 

염색 견뢰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다. 

염색물이 염색된 후 1∼2년의 일정기간 내에는 염색사고가 전혀 없었는데, 

그 기간이 지난 후로는 갑자기 염색사고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유통기

간 중에 창고에 오래 보관되어 있을 때 어떤 약제의 이염이 원인으로 짐작

되는 염색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무색인 약제가 이염한 

경우라면 어떤 약제가 이염된 것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런데 옷을 입고 

일광을 받으면 무색 약제가 이염된 부분만 변색되어 얼룩을 만들게 된다. 

확학분석에 있어서 기체나 액체의 물질을 흡착제(吸着劑)에 흘리면 흡착성

의 차이로 성분을 감정·분석하는 크로마토그라피(chromato graphy)에서 모든 

약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종합적인 물질 라이브



라리(library)인 MSDS가 중요하다. 무색의 약제에 대하여도 그 약제와 반응하

여 정색(呈色)하는 분석용 시약으로 가시화할 수 있는 방법도 MSDS에 수록

되었더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염색사고는 색이 있는 염료나 안료만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지만, 

무색의 약제로 인한 염색사고도 있다는 것을 무시하면 안된다. 

무색의 약제가 광선을 받아 변색하거나 다른 무색의 약제와 반응하여 발

색하기도 하고, 가스의 영향을 받아 착색되는 경우도 있다. 

변색사고의 원인 중에는 색이 없는 약제 때문에 생기는 변색도 있다는 사

실에 유념하여야 한다. 변색의 원인을 찾을 길이 없어 애를 먹는 경우에는 

거의 틀림없이 무색 약제가 이염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